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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65년 5월 15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

리라 (신5:16)

■지∙면∙안∙내■

지난 9일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청년기

업가정신 로드쇼’가 펼쳐졌다. 이번 로드쇼

는 산학관연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우리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15

개 창업선도 대학에 연이어 펼쳐진다. 로드

쇼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최로 열리

며 우리대학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과 한

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이 공

동주관한다. 또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벤

처기업가협회 등에서 후원한다.

‘기업가정신 특강, 창업경진대회, 투자

설명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

역별 특색을 나타내었다. 이날 김동선 중소

기업청장,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장, 양해술 창업선도대학 협의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 36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대

학은 중기청으로부터 20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 우수예비창업자를 발굴, 창업준비 공

간과 기자재, 맞춤형 멘토링 등을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 청년창업가를 발

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을 했거나 창업기술 또는 아이

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40명씩 창업특

기생으로 뽑아 청년기업가로 키워나가고,

2012년까지 200명의 청년기업인을 양성하

겠다는‘창업선도대학 운영비전’을 발표하

였다.

김동선 청장(중소기업청)은“먼저 창업에

대한 꿈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벤처 창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

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이 꿈

을 펼쳐 용기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

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식 총장은“청년 벤처 CEO 등의 생

생한 경험과 체험이 창업을 원하는 모든 청

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창업에 필

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주대학교가 청년창업의 선도대학으로서

의 역할을 다하고 청년창업의 메카가 되도

록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룡 기자

1964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이곳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4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주대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전주대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전주대가 외형적인 틀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선구자적 기독교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과 생명을 살리는 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우리 전주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주대 인재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달라지고

세계가 변화되는 핵심적인 기독교대학의 역할을

전주대가 담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쁘고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전주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숙교수(신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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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총장이 5월 9일 오후 6

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국제미래학회 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영길 초대 회장(한동대 총

장)에 이어 제2대 회장에 취임한

이회장은 미래학자 허먼 칸의 수

제자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 렌 (Dr. Jerome Clayton

GLENN)박사와 함께 공동회장

을 맡았다.

이남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정보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민첩하게 학문적으

로 접근하고, 미래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자‘고 인사하였다.

양희산 교수(금

융보험부동산학부)

는 5월 13일(금)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에서 제23대 한국보험학회장으로 취

임했다.

양교수는 국회 보험제도개선기획단

부위원장, 美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객

원교수, 英 CII 한국위원회 위원장, 금

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전문인

시험 출제위원,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

재청 정책자문위원, 보험개발원 연구

자문위원, 손해사정학회장 등 역임하

였으며,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

사장을 맡고 있다.

김진아 교수

(예술치료학과)

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

고 있는 음악치

료학술지 (SCCI

저널)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의 부편집장 (Assocaite

editor)으로 위촉받아 2015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교수는 앞으로 자폐증, 아동

학대 등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분

야의 논문 최초리뷰, 리뷰배정, 논

문 선정 및 출판결정, 특별지

(special issue) 출판의 편집장 역할

등을 하게 되며, 학술지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된다.

중앙도서관 백명숙 실장과 유기

석 과장은 지난 4월 22일 우석대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 14

차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정

기총회에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는

외국학술지 공동 구독 및 상호 간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1998년 발

족됐으며, 전북도내 9개 대학이 참

여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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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단장
한복진)이 제 1회 CJ-JJ한식수
퍼스타경연대회를 개회하기로

하고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다.

참가자격은 전국 조리관련 고

등학교 2,3학년과 조리관련학과
대학 재학생으로 홈페이지
(http://food.jj.ac.kr)를 통해 접수
한다.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식
메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본 경연은 우리대학 창조
관 한식조리학과 실습동에서 6
월 11일 펼쳐진다.

한복진 교수는“전주대와 한
국의 최대 식품회사인 CJ그룹과
산학협력을 통해 식품, 외식 산
업계에 필요한 한식전문인력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한식의 세계
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
했다.

제1회 CJ-JJ 한식수퍼스타 경연대회, 31일까지 접수
조리관련 고교.대학생 6월 11일 본교에서 솜씨자랑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하루

3백명에서 3천명으로 10배 늘었

다. 컨벤션홀과 정보통신원, 학생

서비스센터, 취업지원센터, 푸드코

트, 체육시설까지 갖춘 멀티플렉스

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자주 찾는 강은미(대체

건강관리학부 1)학우는“공강 시간

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과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

는 미디어밸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말했다.

스타센터는 기존의 멀리 있던

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못했

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첨단 기기까

지 더해 학생들의 편의함을 추구하

고 있다.

/ 박지은 수습기자

도서관 찾는 학생 10배로 늘어

이남식 총장 국제미래학회 회장취임

‘참살이 실습터 사업’10억지원 받기로
호남 유일 선정, 외식산업학과주관, 6월 1일부터 교육생모집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
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
서 하는‘참살이 실습터’지정
사업(총괄 민계홍 교수)에 호남
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향후 2

년간 10억을 지원받는다.
‘참살이 실습터 사업’은 커피

바리스타, 소믈리에, 푸드코디네
이터, 웨딩플래너, 네일아티스트
등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실습

공간 및 전문 인력 등을 보유한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 충청
권, 호남권, 영남권역별로 1개 대
학을 선정하였으며, 우리대학은
전주비전대학과 함께 컨소시엄
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민계홍 교수는“그동안 외식
산업학과는 외식서비스 시장 확
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
으로 커피 바리스타, 와인 소믈
리에, 푸드 코디네이션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훌륭한 외식 서비스 전
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각 과정별 교육생은 6월
1일부터 모집한다. (문의처: 외식
산업학과 실습실 ☎ 220-2980)

/ 권희망 기자

참살이 실습터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길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외식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온누리홀에서 스타

센터 개관 기념으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롬 글렌(Dr. Jerome
Clayton GLENN) 회장을 초청
하여 국제미래학 학술포럼을 가
졌다. 제롬 글렌 회장(새로운 문
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Algae'를 강조하
였다. "'Algae'란 60%의 프로틴
으로 인간 몸전체를 정화시키듯
환경을 정화 시킨다. 이것은 없
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탄
생했을 때부터 있었던 단세포이

기 때문에 탄소포집과 폐수정화
의 장점으로 암 예방과 치매예
방으로도 효과가 탁월하다.
'Algae'을 폐수처리장에 넣으면
햇빛을 받고 크게 된다. 이렇게
큰 'Algae'는 폐수를 깨끗이 정
화 시키고 새우를 키우는 장으
로 가면 새우가 잡아먹기 때문
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며
폐수가 많은 새만금에 꼭 필요
한 'Algae'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 전유정 기자

총장의 진행으로 김광휘(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영숙(유엔미래포럼대표),
김창석(서울시립대)교수, 정철모(새만금연구소장, 전주대)교수가 4주제를 가지고 10
분씩 토론을 하고 있다.

"단세포 Algae, 새만금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국제 미래학 포럼’미래학자 제롬 초청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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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전주대신문

개교 47주년과 스타센터 개관식을 기념하는 <2011 시민감사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상담카페, 미래를 디자인하는 수퍼스타, 조선왕조실록 과학지, 길 사진 및 영상 전시전, 먹거리

나눔, 음식 체험, JJ아름다운 체형관리, 발효과학 체험전, 매직풍선 만들기, 생활 속의 수학 탐구

디자인 부스의 시민과 학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주요 부스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사랑과희망의책나르기’행사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사랑과 희망의 책 나르기’행사를 재학생

1004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는 도서관 이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구

중앙도서관부터 스타센터 서가까지 거리 1,004m(천사미터)를 학생들이 인간

도미노를형성하여책을전달했다.

개교기념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학의 역사적 서적 (앨범,교지 등) 47권

을한사람한사람손을통해전달한내용이기네스북에기록되었다.

/박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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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학장 김승종)에서는

전주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인문

학적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1 열린 인문학강좌’를 개설

했다. 

지난 1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에서 오항녕 교수의‘문화, 인간

의 무늬’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

작으로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

행한다.

5월 18일 오후 4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는 이남식 총장의

‘고전과 삶’을, 25일에 오후 4시

jj아트홀에서는 영화‘태풍’, ‘킹

콩을 들다’를 만든 박건용 영화

감독(청운대 교수)이‘ 영화와

삶’을 강연한다. 

6월 1일 오후 4시 jj아트홀에

서는 섬진강시인인 김용택 시인

이‘시와 삶’을 이야기한다.

인문대학측은 이 강좌를 통해

전주시민, 대학생의 인문학적 소

양과 지식이 증진되고, 전주대와

지역사회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종 학장은“인문학은 경

제적으로 풍요하면 모든 것이 해

결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 왜 사는지, 또 어

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학문으로 인문학적 소양

을 쌓은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

과 견해를 존중하며 상대를 배려

하는 성숙한 인격 및 균형 감각

과 합리성 등을 골고루 갖추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이번

‘열린 인문학강좌’를 통해 지역

사회를 더 멋지게 만들고 전주시

민과 전주지역 학생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계기가 마

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수습기자

‘2011 열린 인문학강좌’- 삶과 인문학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인문학 강좌에 초청된 강사들 - 왼쪽부터 오항녕 교수, 이남식 총장, 박건용 감독, 김용택 시인

국제교육교류원에서 2011학년

도 하계 방학 중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으로 해

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이루

어진다. 프랑스(12명 선발)는 7월4

일부터 7월15일까지 부르고뉴대학

(3학점 인정)에 가고, 인솔교수는

유기선교수이다. 독일(12명 선발)

은 7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하인

리히 하이네대학(뒤셀도르프, 3학

점 인정)에 가고 인솔교수는 신용호

교수이다. 

일본(15명 선발)은 7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 구루메대학(2학점 인

정)에 가며 인솔교수는 오타니 텟페

이이다. 

중국(15명 선발)은 7~8월 중 으

로 (3~4주) 소호학원(3학점 인정)에

간다. 

선발전형은 20일 2시부터 6시까

지 국가별로 실시한다. (문의처 : ☎

063-220-2316)           /권희망 기자

하계 해외 어학연수 파견학생 선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19일 신청마감

지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

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

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국

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학생

지원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 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6

일으로 교내 근로의 경우 시급이

6,000원, 교외근로의 경우 8,000원

이다. (문의처 : 학생지원실 ☎

063-220-2982) 

/이대중 기자

여름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사회복지 학과에서 오는 18일 오

전10시에서 오후4시까지 미취업 졸

업생 및 4학년 재학생들 job master

plan을 실시한다. 

특강은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인

진입을 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사회복지 각 분야별 취업

전략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학생

본인이 작성해온 자기소개서 및 이

력서를 토대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슈퍼 비전을 실시할 예정

이다. 살아있는 현장소식 및 취업

관련 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앞으

로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학과job master plan특강

문화관광학부(학부장 박현정)

패션산업전공은 지난달 22일 서

울에서‘2011 패션기업 임직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향

후 산업체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전공과의 산학연계 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 인

해 학우들의 실무능력 함양 및

취업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대중 기자

패션산업
‘패션기업 임직원 초청 간담회’

지난 11일 16시 우리대학 대학
교회에서 기독교연구소 주관하에
신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이신형
교수(교회실용교육학과)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한국현대소설에서
바라본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
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광룡 기자

신학강좌
기독교연구소 주관

관광경영 경남일원으로 문화자원답사
관광경영전공(주임교수 류임

평) 4학년 학우들은 지난달 28일

부터 30일까지 2박 3일동안 전

국 관광지의 현장지식을 갖추고

자 경상남도 일대로 국내 문화

자원답사에 다녀왔다.

관광경영전공은 관광관련 실

무능력과 현장정보 수집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 학기 현지답사

를 다녀온다. 현지답사는 사회의

각 기관이나 현 업체에서 필요

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를 길러내는 관광경영전공 교육

목표의 한부분이다. 이번 답사는

경상남도지역인 합천, 진주, 남

해, 고성, 통영, 거제의 문화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답사활동을 했

다.                            /권희망 기자

‘성장과나눔’예술치료학과 작품 전시회 성황
예술치료학과(학과장 김진아)

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

경원동에 위치한 루이엘 모자박

물관에서‘성장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예

술치료학우 전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예술치료사로써 성장

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박보람 교수(예술치료학과)는

“과 특성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를 양성 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 단

단해지는 기회인 이번 전시회는

남다르다.”며“특히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사진)은

77조각을 각자 다르게 해석한

작 품 으 로

하나로 합

쳤을 때 그

의미가 더

욱 커지는

작품이다.”

라며 소감

을 전했다. 

신 이 나

(2) 학우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

더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

다. 내년부터 실습을 나가는데,

내담자를 대할때 내면적으로 어

려움이 없게 노력해야겠다.”라

고 말했다.

/ 전유정 기자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4일 진
로탐색 시간에 실전 모의 영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영어면접
은 지역혁신관 호텔실습실 105
호에서 호텔경영학 교수 5명과
2학년부터 4학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5:1면접 형태로 진행
하였다.

영어면접은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숙달정도를 확인하고
이 자료를 국내 외 취업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

번 면접은 싱가포르 그랜드 하
얏트 호텔에서 학생들을 직원
으로 채용하고자 인사부장이
직접 5월 말경 방문할 예정이
어서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영어면접자를 선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진로탐색 시간에 하는 영어
면접은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
는 호텔경영학과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권희망 기자

기본적인 영어 면접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호텔경영학만의 유일한 프로그램인 영어면접.

호텔경영, 진로탐색시간에모의영어면접

▲박보람 교수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전주대학교에서 5학기

째를 보내고 있지만 그 동안에 학

교와 교수님들과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우

들을 몇 명 만나지 못했다. 그에

반해 보다 좋다고 여겨지는 대학

교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나 한을 가진 학우들은 여럿 만

날 수 있었다. 많은 학우들이 자

신에게 열려있는 기회를 잡기위

해 스스로를 알차게 채워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지금, 꿈을 낮

추고 거기에 맞추어서 편하게 준

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

았다. 왜 자신의 실패를 예견하는

가!

난 전북대 기계공학과에서 6

학기 째를 다니다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전주대학교 상담학

과로 입학했다. 진로에 대해 3년

간 부모님을 설득해야했고 그 과

정에서 여러 학교를 돌아볼 기회

도 있었다. 기계공학과의 과대표

시절에는 전북대 출신으로 대기

업 5곳에서 동시에 합격통지를

받은 학우와 진로에 대해서 논박

을 벌인 적도 있다. 그렇게 무려 4

년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을 보내

며 얻은 것은 비교적 분명한 나의

꿈이고, 배운 것은 학교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종합실험실이지

꿈,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쉽게

말해 노력하기에 따라 서울대생

이나 지방대생이나 비슷한 성취

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전기발판 위의 강아지처럼 학교

의 이름에 매어 갇혀 어떠한 잠재

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려 하지 않

는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혹은 의심쩍지만 보이는 이미지

속에 빠져 그저 받아들이는 것

즉, 학교의 이름과 출세를 관계

짓는 사회에 도전해 볼‘슈퍼스타

표 돈키호테’가 나타났으면 좋겠

다. 나 또한 돈키호테가 되고 싶

다.

어떻게 해야 돈키호테가 되느

냐고 묻는다면 세계 유수 대학의

학생들처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대 학생이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대 학생이어서 성

공 못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

부량이나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수

님께 진로상담을 요청하고, 자신

을 알기 위해 카운슬링센터의 여

러 서비스도 받고, 슈퍼스타 인증

서를 위해 CP, SP, 학과 행사와

학과관련 봉사활동 등을 찾아서

함께 활동하라고 말이다.

우리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일

년에 2번 답사를 간다. 1학기는

국내답사를 가고, 2학기는 해외

로 답사를 간다. 나는 4학년이지

만 국내답사는 이번이 처음이었

다. 

이번 국내답사는 2박3일 경상

남도로 갔다 왔다. 첫째 날은 합

천에 영상테마파크, 진주의 진주

성, 남해의 독일마을, 해오름마을,

다랭이 마을을 갔고, 둘째 날은

고성의 공룡박물관, 거제도의 외

도와 해금강, 신선대와 바람의 언

덕, 학동몽돌해변, 포로수용소에

갔다. 셋째 날은 토영의 세병관,

동피리 마을, 해저터널을 갔다가

다시 전주대학교로 돌아왔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답사

장소는 거제도에 있는 외도다. 

외도는 거제시의 해금강을 따

라 약 4km 남동쪽에 위치한 거제

도 섬이다. 외도는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서구식으

로 가꿔진 식물원이다. 외도는

1969년 이창호와 그의 아내 최호

숙 부부가 거주를 하면서 하나씩

가꿔졌으며, TV 드라마와 광고

등의 배경지로 유명해졌다. 이창

호와 아내 최호숙 부부가 처음 외

도에 왔을 때는 바위만 무성한 버

려진 황폐한 무인도에 가까운 섬

이었다. 외도는 육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는 전기시설도 통신시설도

없었다. 이 부부는 1969년부터

1973년 까지 섬 전체를 사들이게

된다. 1970년대 초부터 이 섬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감귤나무 3천

그루와 편백 방품림 8천 그루를

심어 놓고 농장을 조성하였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농장 대신

식물원을 구상하여 30년 넘게 가

꾸면서 다듬어졌다. 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오르막길이 너무 심

하고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서 다

른 식물원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올라가서 보니 예

쁜 꽃과 나무들로 덮여있고, 바다

도 함께 볼 수 있어서 꼭 동화 속

에 있는 기분이었다.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

운 풍경이었다. '자연이 주는 아름

다움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꾸준히 외도는

변하고 있다. 배 선장님이 말씀하

시길 "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의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고 또 일

부는 외도를 가꾸는데 쓰인다. 그

리고 외도는 계속해서 가꿔지기

때문에 지금의 외도도 너무나 아

름답고 좋지만 또 1년 후에 다시

외도를 찾으면 더 아름답고 색다

르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다.

답사는 그냥 여행이라고만 생

각 했었는데, 이번 국내답사를 통

해서 전공에 관한 지식도 많이 배

우고, 시야도 넓어 져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관광을 전공

하는 학생답게 여행을 많이 다니

면서 지식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

다.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사는

우리 과에 너무나 필요하다. 아쉬

운 점은 답사가 의무가 아니고 선

택이기 때문에 답사에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답사가 의무가 되

어서 과 전체 학생들이 답사를 통

해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을 가

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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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
터 이야기!

스타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QR코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해하면서 지시에 따라 스
타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
에 쫓겨 가야할 길로만 정신없
이 슉슉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스타센터를 둘러보
니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우선 스타센터는 도서관이 중심!
말 그대로 스타센터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강의실, 카

페, IT센터 등이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최
대화에 유의하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으로 스타센터는 다목적 복합관!
스타센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함을 느끼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심심
할 땐 영화감상이 가능하며, 과제물이나 정보 수집을 해
야 한다면 도서관 안이나 IT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스타센터의 신기한 외향!
스타센터를 둘러보다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건

물의 특이한 모양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공간들마
다 모양이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며 올라가다가도 내려가
게 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구름다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센터의 건물모양이 신기하면서도 처음
엔 길을 헤맸지만 구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동성이 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용한 다목적 복합관
인 스타센터가 우리 전주대학교에 건립되었다는 것이 자
랑스럽고 스타센터의 이용자 중의 한 명이 나 자신이라
는 것이 매우 기뻤다. 우리 모두 스타센터에 대해 더 잘
알고 알차게 이용해요~^^

정보통신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스타센터 오
픈닝행사로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공
모전을 실시 4편의 이야기를 당선작으로 발표한다.

당선자 명단
- 대상 :  경은정(문헌정보학전공 3)
- 우수상1 : 이현경(국어교육과 3)
- 우수상2 : 임아름(컴퓨터공학과 1)
- 우수상3 : 김진경(한식조리학과 1)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스타센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QR코드를 찾아 스타센터 안을 둘러보며(사실은 헤매
며...-_-;;) 다녀보니, 정말 구석구석 우리 학교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실감이 났다. 생전 처음 4층에 올라가 정
보통신기계실에도 기웃거려 보고서야 나름 학교에 관심
이 많았다고 자부했던 나도 사실은‘겉만 훑고 있었구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 5군데의 미션 장소를 둘러보
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도서관이 얼마나 스
마트해질 수 있는지, 복합 문화 건물인 스타센터가 얼마
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하였는지 한 눈에 들어왔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어린이 영어도서관’인 이유는
전주대학교의 스타센터가 지역사회와도 통하는 공간이
라는 것을 가장 많이 실감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재학
생만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 아동들이 영어도
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 동화책과 멀티미디
어 시스템을 갖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다. 이번 이벤트
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영어 도서관 관계자께 양해를 구
하고 직접 내부를 둘러보며 책도 살펴보았는데, 영어에
약한(어쩌면 원수지간인..) 나도 탐나는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낮은 책상과 책장이 아이
들의 시선에 맞춰져있어 더욱 마음에 들었던 장소였다.
이벤트는 보물찾기하듯 즐거웠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

QR코드와 함께하는
스타센터 이야기!

경남, 나의 마지막 답사 이야기

김승완

(상담학 3) 대상 경은정 ( 문헌정보학전공 3)

우수상 이현경 ( 국어교육과 3)

고은정
(관광경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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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대학에 입학 했을 때와 달리 새로운

건물과 주변환경 등 캠퍼스가 많이 발전되었다. 최

첨단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물인 스타센터가 들

어오고 나서부터 학교 외형에 많은 투자를 했다.

자유관과 진리관 사이의 길과 학생들이 자주 이

용하는 학생회관은 주차장이었다.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위험했다. 지금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

닐 수 있게 모양을 갖춘 원형인도인 보도 블럭이 생

겼다. 또한 평화관 쪽에 있는 길 역시 거친 나무들

과 풀들로 이루어진 도로였는데, 학생들이 안전하

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벤치가 있는 공원이 생겼

다.

학교 내 캠퍼

스가 아름답게

변화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

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내면의 아름

다움을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대학

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

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 그

것은 강의실에 있는 더러운 책상과 의자이다. 단대

학별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분들이 있기에 다시 책상

과 의자가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

다.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이다. 오다희(부동산학 2)

학우는 "자유관 출입구 주변 땅바닥에 담배꽁초와

가래침과 껌이 널려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와 가래침, 껌을

땅바닥에 버리고 분리수거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정 묻고 싶다. 우리집 마당에 담

배꽁초와 가래침, 껌을 땅바닥에

버리며,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

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가?  또한 이번에

생긴 스타센터도 예를 들 수가 있

다.  책상에 낙서는 물론, 분리수거

역시 되지 않는다.  자유열람실을

오픈하기 전 도서관 남자 화장실 2

층과 4월 중, 3층 남자 화장실(미

디어 밸리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 화재의 원인은 다름아닌 담

배꽁초 였다. 도서관 학술정보운

영 백명숙 실장은 "원래 도서관 내에는 금연구역인

데, 담뱃불을 끄지 않고버려 복도에까지 연기가 스

며 나올 정도로 화재가 발생했다.  담당직원이 조기

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 화재가

일어났을 것이다. 지어진지 얼마 안된 스타센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타

까웠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대

학 학생들의 행동에 많이 부끄러웠다. 21세기에 사

는 우리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고 공부

하는 지식인이며 문화인이다. 때문에 지식만 쌓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부터 지키는 내면적으로 건강

한 대학 청년이 되었으면 한다. 책상과 의자 등 학

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물건처럼 아

껴 쓰고, 쓰레

기는 분리수

거 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꽁초와 껌은 휴지통에 버리는 행동은 아주 기

본적인 예절이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의식주'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人)이 빠져있다는 것을 느낀다. 기자는

중요한 인간적 가치가 없는 '의식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식주에 사람(人)이 들어가면‘주인

의식’이 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먼

저 해주길 바라기보다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나부

터 실천하는‘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희망 기자

기/자/수/첩

“ 우리 대학의 주인공은 나 ”

CMYK전주대신문

■문화산책∙책

금주의 문화 산책은 한상복의‘배려’이다. 
‘배려’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우리들
은 흔히 성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며 그
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친다. 삶의 목
표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배려를 제시한다. 결국 타
인에게 행한 선행이 자신의 삶에 영향
을 미치고 자신의 성공으로 직결된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존폐위기에 놓인 한 영업부서를 무대로 조직을 경쟁

의 무대로 보는 사람들, 장기적인 통찰 없이 순간의 보상과 성공
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동료와 조직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
는데 사소한‘배려’가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하고 기대하지 않
은 보상을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준다. 

사실, 세상일이란 알고 보면 간단하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
다면 먼저 남을 존중하라.’거나‘평소에 인정을 베풀면 훗날 좋
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굳이 책이 아니어도 이미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삶의 지향이 되는 말
들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왠지 껄
끄러운 사람이 왜 없겠는가? 축구경기 하듯 레드카드 한 장 던
져주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인생의 태클들이 왜 없겠는가 말이
다. 하지만 거의 ’도인‘의 경지에 오른 듯한‘인도자’나‘공자
왈’이라는 등장인물들처럼 스스로 비워내고 기다리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는 것 또한 인생인 것 같다. 

“이렇게 성공하라, 저렇게 남보다 앞서가라”는 수많은 부추
김들로 가득한 자기 계발서들 중에서‘혼자’튀지 말고‘어울려
빛나라’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가족이건, 친구
건, 동료건 잘 어울려 돌아가는 곳에는 부대낌도 없고 짜증도 없
다. 카네기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인 팀워크의 기본이야말로 이런‘배려’의
바탕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배려는 자신에게 솔직해 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
각하는 것이고,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입장만 바꾸어
생각해기만 해도 배려가 무엇인지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는 결과와 성과만을 우
선시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개선해나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
다는 저자의 말에 따뜻한 인간애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자신을 낮추
고 타인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배려에 대해 그 가치가 얼마나 위
대한 것인지 이 책에서 알 수 있다. 

/박지은 수습기자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실종된 공공질서 의식, 뜨악!
쓰레기 분리수거, 금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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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다. 캠퍼스는 일년 중 가장 눈이
즐거운 풍경들을 펼쳐낸다. 풍요로운 5월
에 지나간 4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난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
애인의 날?에 대해 검색해 보면‘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
념일로 정한 날’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
께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가 만들어낸 다
양한 행사와 캠페인 안내, 또 장애인과 관
련된 훈훈하거나 혹은 씁쓸한 기사들이 나
오기 마련이다.

몇 년 전 시애틀에 다녀 온 적이 있다.
그곳은 요즘 대학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별다방(?)의 본점이 있는 곳으로 거리는 커
피도시의 명성답게 유명한 커피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공기 중에 다량으

로 함유된 카페인 때문인지 하루 종일 도
시를 헤매고 다녀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았
다.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를 즐
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유독 자주 발
견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처음에는
단순히‘장애인의 인구비례가 높은 도시
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곧 직업적 감각을
발동시켜 살펴보니 아무래도 인구비례는
아니었다. 턱이 거의 없는 보도, 휠체어의
탑승을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버스의 승객
들,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리의 자원
봉사자들. 시애틀의 장애를 지원하는 인
적, 물적 토대는 이들을 집으로부터 카페
로 불러내어 태평양의 햇살을 함께 공유하
고 있었다. 

이렇듯 불과 몇 년전 외국에서만 가능
했던 일들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경험
할 수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이래로 ?장
애인의 날?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 지정일
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다분히 변
화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바
람은 대학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A대
학은 대학 교정의 갈림길마다 리모컨만으
로 길을 안내해주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했다. 이 리모컨은 시각장애인에게 온전한
캠퍼스 산책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몇 년전 다녀온 시애틀에 비견할 만한
발전이다. 종횡무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있
을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렇다면 시애
틀 시민들이 장애인과 함께 태평양의 햇살
을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애인들과 대
한민국의 5월의 햇살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물적 토대는 변화, 발전하였으나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장애인들과 햇살 가득한 거
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작은 지면을 그 이유를 밝히는 일
에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 누구든지 쉽
게‘장애인’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연상되
는‘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는 대답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누구든지 쉽게 떠올리는
이 단어들의 태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사실 내가 아닌
타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의 고통에 대해
고민하기엔 지금의 청춘은 너무나 불안하
고 아프고 고달프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감
수성을 높여가며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다 보면 그 속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는 까칠함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
를 인정하는, 햇살보다 따뜻한 감수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홍재영 교수
(중등특수교육과) 

5월의햇살을함께나누는몇가지방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하

여,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5

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

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3-5) 라며 자식은 우리

에게 주신 여호와의 상급임을 이야기 하면서‘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이사

야 54:13)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의 교육을 하

라 말씀하신다.

성년으로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

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잠언 23:20).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녕히 네 장

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

언 23: 17-8)고 말씀하신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말씀하신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

기지 말지니라(잠언 23: 22)’그리하면 ’네 하나

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부부사이에 대해서도‘’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

라 (고전 7:3)‘라며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며 의무

와 책무를 서로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다. 그리하

면 복에 복을 더 하여 주신다고 하신다.

스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전 4장:15)’아비의 마

음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다

시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종종 매사에 원칙이 중요함을 알고 있

다. 모든 일이 원칙에 충실하면 모두가 행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이 원칙

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불행한 것이다. 원칙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

고 정죄함으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

를 왜곡하는 일이라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

만,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원칙을 강조하거

나, 옳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그 원칙의 노

예가 되며 이로 인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와 사랑은 원칙에 우리 인간들을 가두어 두는 것

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형제들아 서로 비방

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

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이라(약 4:11)’라는 말씀처럼 형제를 비방하기

위한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의 아

집과 독선이 될 것이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면

모든 원칙은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결국 그 원

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가 될 것이

다. 진정한 진리는 사랑에 근거한 원칙일 것이다.

원칙과진정한하나님의진리

사 설

이대일 동문(사진)은 호텔경영학과가
새로 생겼을 때 입학한 02학번이며, 2008
년 1월에 'Conred hotel bell besic'에서 인
턴쉽으로 6개월 간 근무한 뒤 바로 정직원
으로 입사를 했다. 여러 인사과장에게 성
실히 일하고 항상 웃는 직원으로 여겨 3년
만에 assitant 매니저로 승진한 이대일 졸
업생을 만나보았다.

- 본사에서 하는 일과 매니저의 역할 관
계성이 있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Conred 호텔에서 프
론데스크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 직원
들이 모르는 경우 도와주거나, 손님들의
이메일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진행되는 프로모션 브리핑을 하는데 즉,
직원들에게 VIP 손님과 이슈 및 회의한 내
용을 설명해준다. 또한 직원들이 손님들께
잘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한다. 그리고
우리 호텔에서는 손님들을 우선시하고 있
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끌어앉
자’라는 목표로 일하고 있다.

-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나 시련과 같
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나?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여자
친구를 만나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다. 또

한 가장 힘든 일이 가족을 보지 못하는 점
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일
이 많아 한국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 통신이 발달되어서 자주 전화도 드
리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주고 받는다. 또
한 휴가가 1년에 15일~20일정도 3번 있는
데 그 때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며 재충전해서 가는 계기가 된다.

-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
인지?

가족. 내 주변에 항상 있는 존재이고, 가
까이 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
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와서 일을 해서 가
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안좋은 일이 생겨
서 힘들 때 가족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
로도 아무 이유 없이 든든함을 느꼈다. 그
래서 지금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꼭 참
고 일을 하며, 가족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좌우명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든간에 항상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꼭
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비록 짧은 인
생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다.

- 호텔경영을 하는 사람의 자부심이란?
내가 일하는 힐튼 호텔은 전세계에 있

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과 서비스가 많
다. 예를 들면, 휴가 때 홍콩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다. 그 나라
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묵으면 싱가포르
힐튼 호텔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싼
값에 다른 손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직원으로서 다른 나

라의 힐튼 호텔과 싱가포르에 있는 힐튼
호텔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 배우기도 한
다.

- 보람있었던 일이나 특별한 에피소드
는?

내가 배워서 아는 업무의 지식으로 손
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만족시켜주
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또 다
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기
면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매니저
가 하고 매니저가 해결하지 못하면 총지배
인이 나서는 단계별로 일을 해결한다. 하
지만 매니저인 내가 총지배인의 도움을 받
지 않고 내가 배운 한도 내에서 일을 해결
할 때가 보람차다. 물론, 일을 해결하지 못
해 총지배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때에는 내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계
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

- 앞으로의 계획과 호텔경영학과 학우들
에게 하고 싶은말?

호텔은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하기 때
문에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선
배로서 모범이 되어 전주대학교 이름도 알
리고 후배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호텔경영이 업무가 많고 힘들지만 발전 가
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후배들이 평소에
영어공부를 준비하고 현재 자신의 일에 최
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파이팅!!

/권희망, 김광룡 기자

미니인터뷰 정직원에서 3년만에 매니저로 승진한“이대일”동문

"호텔경영의거물을꿈꾸며

후배들의롤모델이되는그날까지!!"



9제776호 2011년 5월 16일 월요일8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제776호

CMYK전주대신문 CMYK전주대신문

■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 제 12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유, 소통, 그리고 독립

올해 총 38개국 190편(장편 131편, 단편 59

편)이 초청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5월 6일

폐막식을 끝으로 9일간의 영화제 여정을 마무리

했다.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기간인 주말에 강풍

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관객참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으나,  주말 평균

점유율 90퍼센트를 기록하며, 짧은 기간에 아시

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지훈프로그래머는 이러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해외 영화전문

가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영국의 세

인트 앤드류스 대학 출판부에서 <영화제 연감>의 제3권 <영화제 연

감:영화제와 동아시아>를 출간했는데, 이 책의 표지 사진으로 전주국

제영화제 개막식 사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전주국제영화

제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실 내 경험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 밖에

없지만, 매우 복합적인 영화제이며, 제작, 배급, 전시까지 포괄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영화제들 중에서 특

히 주목할 만하다. 전주의 이런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 예산으로

최대의 문화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 초청 게스트의 관심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년

영화제에 참석할 게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각 섹션에서 소개하는 수많

은 감독들과 접촉하는데, 보통은 그 중 50% 정도만이 영화제를 찾는

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90%가 전주를 찾았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거리

‘전주국제영화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화의 거리다. 다

른 영화제에서 볼 수 없는 전주의 특징적인 극장거리가 바로 객사 옆

영화의 거리다. 지금은 메가박스, CGV 등이 자리하고 있지만, 영화제

가 처음 생긴 1999년, 제1회 영화제 때는 피카디리극장, 코리아극장,

뉴코리아극장, 대한극장 등이 있었다. 세계 많은 영화제들이“ 쇼핑몰”

영화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쇼핑몰에 윗 층에 자리잡은 멀티플렉스

에서 영화제가 진행된다. 실내생활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날씨에 상

관없이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의 장점도 있지만, 영화

제를 모름지기 예술축제 아닌가. 사람들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

리를 몰려다니기도 하고, 영화이외의 다양한 음악가 공연 등 다양한 일

상을 벗어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의 거리의 다른 영화제보다 전주국

제영화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

영화제의 초기 슬로건은 '대안, 디지털, 독립'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자유, 소통, 독립'으로 슬로건을 수정했다. 일반 대중들에게 '대안 영화'

라는 것 자체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렵다는 인식을 주었고, 마니아들

만을 위한 영화제라는 이미지로 전주 시민들의 냉랭한 반응으로 이어

졌었다. ‘자유, 소통, 독립’으로 슬로건을 바꾼 지금은 폭 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한“영화궁전”섹션,

따뜻한 봄 밤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야외상영”섹션을 통해

30편 정도는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며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  

특히 올해‘소통하는 영화제! 스마트한 영화제’를 표방한 이번 전주

국제영화제는 관객과의 대화(GV) 확대와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 신설

로 관객과의 소통에 더욱 중점을 뒀다. 필름 대 관객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행사도 늘렸다. 브로콜리너마저, 한희정, 소규모아카

시아밴드 등의 가수들의 거리 및 무대 공연 외에도 올해 새롭게 시작한

상영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좁은 틀을 깨고 야외에서 감독과 출연 배

우, 영화 평론가 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프 스크린의 자리를 마

련했다. 관객과의 대화가 144회 진행되었고, 작년 98회 대비 47%가

증가한 것이다.

전주 국제 영화제 프로그램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느 국제영

화제와 마찬가지로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도“국제경쟁”, “한국장

편경쟁”그리고“한국단편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영화제가 지지하는 감독들의 단편영화 제작

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영화를 기획, 제작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

감독을 선정하여 세 편의 디지털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인

“디지털 삼인삼색”이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재능 있는 세 명의

젊은 감독을 대상으로 세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숏! 숏! 숏!”이다.

“디지털 삼인삼색”에 대해 2009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스터클래

스를 진행한 레이몽 벨루는“영화제가 영화 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던가? 전주 국제영화제는 기존 영화제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평가했다. 올해에도 장-마리 스트라우브, 클레어 드

니, 호세 루이스 게린 등 세 유명감독이 참여했다. 올해 민병록 집행위

원장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로카르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만났는데,

디지털 삼인삼색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데 주지 말고 꼭 로카르

노에서 영화를 틀 수 있게 해 달라.’이야기 했다고 한다. 

올해“숏! 숏! 숏!”프로그램은 공효진, 신민아가 출연한 <지금, 이

대로가 좋아요>(2008) 등의 작품을 만든 부지영 감독과 <똥파리

>(2008)로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양익준 감독이 합류한

옴니버스 영화 <애정만세>로 두 편의 중단편 영화를 묶어 하나의 장편

영화로 제작하였다. 

경쟁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영화미학을 제시한 시네아스트들의 작

품을 소개하는 회고전 및 각종 특별프로그램들도 주목할 만 했다. 특

히, 올해 한국과 포르투갈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포르투갈 특별전을

마련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포르투갈의 루이 시몽이스 감독과 주앙 보

텔료 감독이 방한하여, 영화 강국 포르투갈을 소개했다. 70세를 바라보

고 있는 루이 시몽이스감독은 최근 근황에 대해“며칠 전 아프리카에

서 젊은 감독을 만나 그의 첫 장편 영화 제작을 맡았고, 2주전 여성 감

독의 첫 장편 영화를 만들어 완성했다. 또 한달 전 1작품을 끝냈고, 올

해 말까지 다른 감독의 프로젝트 3개, 나의 프로젝트 3개씩을 준비 중

이다.”고 말했다. 젊은 감독을 능가하는 왕성한 창작욕에 내 자신을 돌

아보게 만들었다. 

디지털 분야에서 늘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찾던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제1회 JIFF 폰 필름 페스티벌을 주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만든 5분짜리 영화가 120편이나 출품되었다. 그 중에 본선 10편이 상

영되었고, 이은정감독의 <T-ensio-N>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은정감독의 <T-ensio-N>의 남자주인공은 필자가 연출했던 제8회 전

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오프로드>의 남자주인공이다. <오프로드>가

2007년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여배우 선우선과 더불어 전주에서 기억

에 남는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스마트폰 영화로 다시 영화제를 찾게

되서 영화의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는데, 올해 깐느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분 대상을 받는 박찬경,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

장>도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올해부터 한국 장편 경쟁 수상작을

폐막작으로 상영하기로 했는데, 박찬경 감독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요, 안양에>가 선정되었다.  4년 전 개막작 <오프로드> 배우가 아이폰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주를 다시 찾았고,

아이폰 영화를 만들었던 박찬경감독의 작품이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인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하다. 

결론

개막식 레드 카펫 행사장에 가득한 많은 스타 배우들이나, 대중적으

로 알려진 유명한 영화들을 포함하거나,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의 숫자

로만 영화제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즐길 수 있

는 영화제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던 영화들이 화제작으로 떠오르

고, 무명의 재능있는 감독을 알아보고 주목해서 세상에 이들을 알리는

것이 영화제의 주요 역할이다. 2011년 개막작 <씨민과 나데르, 별거>

의 아스가르 파르허디 감독은 이미 2007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불꽃놀이>의 감독으로 소

개가 되었고, <씨민과 나데르, 별거>이 개막

작으로 선정된 후 올해 베를린영화제 금곰

상과 남녀주연상을 휩쓸며 작품성과 상업

성을 겸비한 영화라는 격찬을 받게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의

선택이 탁월했

음을 알 수 있

다.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

이름없는 영화∙무명의 재능감독 발굴 세상에 알려

전주국제영화제의 개요

최근 인터넷을 달군 기사 중에 하나가 <트루맛

쇼>다. 미국 영화 <트루먼쇼>를 패러디한 제목으

로 TV에서 자주 보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조

작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다. <트루맛

쇼>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에

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중성을 지향

하는 영화나 예술적인 영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

니라,  ‘자유, 소통, 독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

회적으로 의미있는 영화들을 선별하여 관객들에

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한승룡 교수
(영화영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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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님이 되신 것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장이 되기

위한 비전을 언제부터 꿈꾸었으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입학했을 때만해도 졸업 후 취업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

할 때 쯤 대학원에서 더 많은 학문과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교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

작하였다. 교수가 되었을 때, 성실하게 학생

을 가르치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했다. 기회

가 된다면 총장도 해보고 싶었다. 총장이 되

기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또한 인연을 중

요시하고 평소 성실히 살아왔던 것이 도움

이 된 것 같다.

★총장님은 우리대학 동문이시다. 대학

재학시절과 현재의 전주대학교를 비교하신

다면 ?

- 제가 당시 2년제 전주교육대학교를 우

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이었던 전주대학교는

노송동에 있던 대학 캠퍼스를 현재 위치에

있는 효자동으로 막 옮기는 시점이었다. 허

허 벌판에 덩그러니 본부 건물과 문.이과대

학, 그리고 경상대학 등 몇몇 대학 건물만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효자동은 전주와 이서

의 중간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도 자주 다

니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야간수업

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

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캠퍼스 주위는

완전히 진흑탕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주대

학교는 전주 신시가지 한 복판에 위치해 있

으며 특히 현 이남식총장의 취임이래 비약

적인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사학명문으로

발돋음 했다. 2009년도에 개관한 스타타워

와 최근에 개관한 스타센터는 전주대학교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대

학을 다니던 1980년대 초와는 비교할 수없

다. 이러한 좋은 교육시설과 여건하에서 공

부하고 있는 현재의 전주대학교 재학생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교수들의 교육역량과 학문적

배경도 내가 대학다니던 시절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을 하

고 야간에 대학에 다니는 일은 너무나 힘

들었을 텐데요...

- 초등학교에서 하루종일 어린 학생들

을 가르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밤까

지 수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

었다. 당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 수업을 한다는 것

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교수가 되겠

다는 일념으로 대학 공부와 과제를 빠짐없

이 하였다. 교사인 내가 야간에 공부하는 모

습을 보던 아이들도 나의 공부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 졌다. 어린 아이들의 초롱초

롱한 눈망울을 보며, 나는 힘과 용기를 얻어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

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력

은 후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밑

걸음임을 굳게 믿고 앞만 바라보고 노력하

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

았으면 한다.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며 꿈

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면 한다.

★대학시절에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생

활 하셨나?

- 10년간 대학 강사활동을 통해 석∙박

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서 대학 강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학등록

금이 비싸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대학등

록금이 비싸 '시 교육장'을 찾아가 개인사정

을 얘기하며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주십시오"라며 학문에 대한 열의

를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

으면 후회를 하게 된다. “뒤돌아 보지 않는

삶”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최선을 다했

지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바보는 되

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유광찬 총장의 교육관에 대해 듣고 싶

다.

- “사람이 되어야 한다.”즉,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어도 인성이 바르지 않

으면 소용없다.‘만큼’의 철학은 스스로 행

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OO구나”, “OO

겠지”, “감사”라는 어구를 넣어 말하는 습관

을 강조한다. ‘불행’의 씨앗은 비교에서 온

다.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만큼’의 철학은 객관적인 사실 그

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

은 잃어버려야 한다. 대게 주는 것은 돌아오

지 않는다. 돌아오면 기쁘지만, 주는 것을 잃

어버리면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학우들을 비롯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후

회가 없다. 또한 비전을 크게 갖는 것이다.

현재의 자기 노력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꿈을 줄이고, 노력해

서 되는 것은 더 키워 나가면 된다. 즉, 자기

스스로 이뤄나가는 성취감이 있어야 한다.

성공의 비결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은 순간의 정서며 가까이 있다.

조그만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스스로가 찾아

가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

력하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 전주교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꿈

을 이루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복지

대학', '아름다운대학'의 4대 비전을 선포

하셨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이 4대 비전을

성취하시어 길이 기억되시는 총장님이 되

시길 빕니다.

-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동문들이 함께

격려하며 동참해준다면 이 비전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도 이남식총장님

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다면 환황해권 10위권 대학의 비전을 성취

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선화∙김광룡∙이대중 기자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1982년도 영문과 졸업 유광찬(전주교육대학) 총장을 만나다.

지난 2월 28일 제6대 전주교대 총장으로 취임한“유광찬”동문을 5월

9일(월) 오후 2시 전주교대 총장실에서 만났다. 전주대학교 재학시절

대학총장이 되기위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키웠으며 그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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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은 지역혁신을 선도하여

지식기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정보

화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학

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학문의 실용적 가치를 높여, 산업

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실용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관은 산학연구지원실과 산학협

력지원실로 이루어져 있다. 

산학연구지원실(실장 이동을)은 전반적인 산학협력

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책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등

외부자금유치 추진 업무와 교외연구비 및 교내연구비

관리, 업적관리, 6개의 종합연구소와 7개의 특화연구소

관리, 외부위탁교육사업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등 교내

외 연구와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기업궁중약고추장,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전북

경제교육센터, 우리대학 출판부 등 사업단 및 센터를 관

리하고 있다.

산학협력지원실(실장 김형규)은 외부자금 유치를

통해 수주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관

리∙운영하는 부서로서 현재는 전북유일의 산학협력중

심대학(HUNIC)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스마트공

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2003년 9월 설립이래 지속

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2004년 NURI 사업(전통문화콘텐츠 X-edu사업)선

정(대형)을 시초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HUNIC)

전북 유일 선정, 2008년 진안군아토피사업 연구 용역선

정, 제3기 학교기업지원사업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선정,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선정, 2009년 2단계 산

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HUNIC) 전북유일 선정, 2010

년 고전번역 거점연구소 선정(호남권중형유일), 광역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선정(전북유일), 한식조리

특성화대학 사업(전국 2곳), 2011년 3월 익산시립마동

도서관 위탁운영사업선정 등의 40여건의 대형프로젝트

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년 연속 연구비중앙

관리실태조사“A”등급을 확정 받아 명실상부한 산학협

력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슬로건 아래 전북도내

시, 군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대학 교수님들과 연계를 통

하여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함으로써 학문의 수

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인 전북지역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동희 단장a은“21세기 대학 경쟁력은 산학협력에

있다.”며 Global University의 실현은 실용성 있는 산학

협력으로 봉사, 변화, 제패, 성실, 신속의 Idealism을 기

반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원모두 항상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유정, 박지은 기자

미래 대학의 길은 산학협력단에 있다.

<산학협력단>

CCC 기독교 동아리는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추수할
것 많은 이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있다. 

전도, 육성, 파송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헌혈 캠페인과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단대별 학생들이 모여 가족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동역을 이어나간다. 

회장 최정기(수학교육학 3)은 "CCC를 통해 타 캠퍼스의
친구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고, 대
학생 때의 그 짜릿하고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
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인격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다"라고 말했
다. 

/이대중 기자

∙ 위치: 학생회관 424호

∙ 연락처: 최정기 회장 010-3070-7183

Q. 성년의 날을 맞아 나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앞으로
의 계획은??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자기 계발을
해서 세계적인 쉐프가 되고 싶다.    차정아(한식조리학 2)

- 내가 살아왔던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익명(경영학 2)

- 좀더 성숙한 자세로 좀더 성숙한 행동을 하는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임해나(산 업디자인전공 2)

-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해보기.
김민지(사회복지학 2)

- 전공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우고 나를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에 후회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다은(간호학 2)
-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 내 삶에 책임을 져

야하는 부담감이 들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익명(환경보건학 2)

- 벌써 내가 21년이나 살았다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앞으로 젊음을 앞세워 두려워하 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다.  안은미 (사회복지학 2)

- 대학생이 되어 성인이라 생각했지만, 성년의 날을
맞아 정말 어른처럼 느껴진 것 같다.     어린이처럼 행동
하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자기 계발을 할 것이다. 

익명(한문교육 2)

※ 기타의견
-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것이다.

김태정(상담학 2)
- 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할 것이다.
최은정(사회복지학 2)
- 학점관리 잘하고, 나의 앞날 즉, 취업을 생각해봐야

겠다.    익명(수학교육 2)
-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싶다.  홍하영(역사콘텐츠학 2)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
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
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게릴라 인터뷰

★ 775호 당첨자 ★

김민지 (사회복지학 2)       차정아 (한식조리학 2)
김형준 (정보통신공학 4)    노세련 (상담학 2)
오현주 (부동산학 2)           박장한 (기계자동차학 2)

CCC

CMYK전주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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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
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655-8030)

776호

스도쿠 풀어보기

775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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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목사
(남전주성결교회,

공과대학전담목회자)

소금은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입니다. 인간의 몸이 신진

대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입니다.

세계의 문명사를 바꾼 그 하얀

암석은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

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인간

세상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며,

더는 어쩔 수 없을 만큼 부패한

것들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

기 때문입니다. 불결함에서 신

선함의 자리로, 절망에서 희망

의 자리로, 불통(不通)에서 소통

(疏通)의 자리로 소생시키는 소

금기(saltness)의 개결(介潔)함.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맛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패

가르기가 만연하고, 끝없는 증

오가 번쩍거리며 삼천리를 활보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죽음

을 보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다시 전쟁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왜 이래야 하느냐고 한탄해야

합니다.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나트륨(Na)과 염소(Cℓ)가 결합

해 만들어진 화합물. 그리고 인

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암석.

바로 소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각각 22

개, 28개 구절에서 사용되는 빛

과 소금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

리스천의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소금은

음식물의 양념(욥 6:6)으로 부패

를 방지할 뿐 아니라 맛을 내고

맛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식품이었습니다. 소금은 영속성

과 불변성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레

2:13, 겔 43:24) 하나님은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

약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선 제사장

에게도 그 약속이 소금처럼 변

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영원

히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소금언약’

(민 18:19)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주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왕하

2:19~22) 재미있는 사실은 소금

이 신생아의 소독제(겔 16:4)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병균으로부터 보

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

사도 물을 맑게 하는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 권능(출 15:25)을 확신했기

때문에 독소가 있는 샘물에 소

금을 던져 물 근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왕하 2:21)

바닷물은 자기 속의 덧 없

는 것들을 햇살과 바람에 날려

보내고 긴 침묵의 시간을 거쳐

야 비로소 소금이 됩니다. 소금

은 그러나 다시 자신을 녹여 없

애야 합니다. 음식에 녹아 들어

가 감칠맛을 살리고 썩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의 구실은 맛을 드러내

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맛 없는 세상에 맛을 돋구기 위

해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

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

지 면에서 맛을 상실했습니다.

세상도 맛이 없고 소금도 맛을

잃었습니다.

교회사를 조명해 보면 맛

잃은 소금들이 처참하게 짓밟혔

던 역사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

다. 소금이란 사람을 위하여 존

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인다는 것

은 서글픈 일입니다. 세상의 소

금들이여 맛을 지키자. 녹아 없

어져도 소금으로 녹아지자.

어느 통계수치이다. ‘부부

싸움 때문에 119구조대가 출동

한 경우가 한 해에 1,353건.’

놀랄 일이다. 119구조대는 불

났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가정문제, 특별히 부부싸움 때

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이 출동한다는 것이다. 날이 갈

수록 급증하는 이혼율, 깨어지

는 가정은 결국 이런 부부싸움

때문이 아닌가. 

▼ 모든 사람의 소망인 행

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

터 시작된다. 남편과 아내가 바

로 가정의 기둥이요, 가정의 중

심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부부

는 생동감이 넘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 셸리 게이블이 사랑

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긍정적

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

처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이

다. 행복한 부부들은 될 수 있

는 한 즐거웠던 순간만을 기억

한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의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긍정적으로 꾸

려나간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

방을 신뢰하고 행복감을 공유

한다.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을

한껏 즐길 줄 아는 부부는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긍

정적 정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어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적

극성(Positivity)'의 저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긍정심리학

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은 즐거

움, 감사, 희망, 자긍심, 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 가운데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

사임을 강조한다. 부부 역시 마

찬가지이다. “여보, 고마워!”

이 감사의 한 마디가 행복한 부

부를 만든다. 부부 사이에 친밀

감이 넘쳐나게 한다.  

▼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세상만물을 창조

하실 때마다“좋았더라”고 하

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

게 하신 후에는“심히 좋았더

라!”고 하셨다. 가정은 본래 완

전한 걸작품이었다. 그래서 가

정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 그리

고 참된 자유함이 있다. 이 세

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

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부부 사이를 깊이 돌아봐야 할

가정의 달 5월, 하늘이 푸르다.

아멘.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 5:13)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에 출연한 가수들이 혼신을 다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

이다. 출연하자마자‘나만 가수

다’, ‘왕의 귀환’이라고 까지 하

는 임재범은 10대부터 50대에 이

르는 청중평가단 뿐만 아니라 시

청자들에게도 폭풍과 같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지난 주 남진의‘빈

잔’을 리메이크한 그의 노래와 무

대 퍼포먼스, 그가 지닌 사연들이

‘그대여 나머지 설움을 나의 빈

잔에 채워주오’라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람마다 저

마다의 사연을 가지고‘빈 잔’을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면서

살고 있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아닐까? 

오래 전 교회에서 고등부 교

사로 봉사했을 때 주일 공과시간

에 학생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큰 집

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

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

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학생들에게 어느 그릇

이 되고 싶은 지 물어보자마자 생

각할 필요조차 없이 바로 답이 튀

어나왔다: “금 그릇!”. 누구나 귀

히 쓰임 받는 금 그릇이 되고 싶

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귀히 쓰임 받는 그

릇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 말

씀처럼“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질그릇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잠시 동안 침묵이 흘

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지

만 그 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

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자기

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 붙

잡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을 하였

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세상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

게 쓰일지도 모르는 스펙을 쌓으

려 이리저리 흔들릴 때 마다, 나

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를 생각

해보자. 때때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

수 샘물(계21:6)”을 받기 위하여

그저 깨끗한 그릇, 비워져 있는

그릇이면 될 뿐이다. 다른 사람보

다 우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

든 선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수1:9),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 니 한 샘 같 을 것 이 라 (사

58:11)”는 말씀을 나에게도 주셨

음을 기억하자. 그날 그 말씀을

나누었던 나의 학생들은 이제 대

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

비록 소박한 질그릇처럼 보이지

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

는 귀한 금 그릇이 되어 귀한 쓰

임을 받고 있으면 좋겠다.

빈 잔을 채우는 말씀 - 귀히 쓰는 그릇

이병순 교수
(대체의학대학

건강관리전공)

진리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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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전국중∙고등학생예배예술축제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와 전

북CBS가 공동주최한 제1회 전

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

예 술 축 제 시 상 식 이

2011.5.14(토) 본교 스타센터 온

누리홀에서 있었다. 시상식은 김

문택 교수의 사회로 고정수 선교

지원 실장의 기도, 김승수 목사

의 설교, 장선철 선교지원처장의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총 48개팀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

보컬과 기타, 드럼, 앙상블, 워십

댄스 등 예배예술의 다양한 분야

의 참가자들이 출전해 각자의 달

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

다.

�선교동정
|장선철 처장 특강
- 05. 09(월) 순창교육청 - 05. 15(일) 순천 한마음교회 주일예배, 찬양예배

- 05. 16(월) 익산교육청 상담부장 연수회, 도교육청 아버지 교실

- 05. 18(수) 정읍 중앙교회 - 05. 19(금) 정읍 정주고등학교 부모교육

| 김승수 목사 설교
- 05. 15(일) 전주 온누리교회 - 05. 16(월) 군산 선교단체 연합집회

■새벽예배 월~금 06:00     ■주일낮예배 주일 11:00

■대학청년부 주일 13:30         ■수요예배 수요일 19:00

<<대학교회 예배시간 >>

▶ 대 상 : 해당자 없음

▶ 최우수 : 김수열(전주신흥고2), 문수희 외 2명, 양여린(군산영광여고3)

▶ 금 상 : 박미소(성심여고3), 정진관(중경고2), 김재림(장수고2) 외 1명, 이유라(전주기전여고3) 외 7명

▶ 은 상 : 정찬송(완도수산고2), 이화빈(전주영생고3),안승주(송곡고2) 외 6명, 김단비(종암중2) 외 3명

▶ 장려상 : 임하은(유일여고2) 외 9명 ▶ 창작상 : 이상민(전주신흥고3)

▶ 기쁨상 : 서지현(장유고3) 외 4명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전국대

학교수선교대회가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더 멋진 세상’을 주

제로 500여명의 전국 대학 교수

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예술관에서 찬

양과 주제 강연, 특강 등으로 꾸며

진다. 대회는 첫날인 30일 오후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목사의 개

회 예배로 박수웅 장로의 특강, 서

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은

혜의 시간 설교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에는 이남식 총장과 조

정민 목사(CGN TV 대표이사) 그

리고 하신주 선교사의 특강과 장

선철 손교지원 처장인 전주대 선

교사역 발표 등 선교사역 사례발

표 시간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김윤희 교수(횃불트리니

티대학)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제 26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19일

(목) 노천극장 및 각 생활관 일원에

서 새로운 생활관 문화를 형성하

고, 관생 개개인이 모두 진정한

Super Star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학생생활관 오

픈하우스를 개최한다.

BCR(Best Clean Room)콘테스

트, 사진콘테스트, 도서나눔 캠페

인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

며, 행사 당일에는 각 생활관 1층에

서 각종 편의시설 및 1,2,4인실 안

내, 게스트룸까지 모든 생활관 시

설들이 갤러리 형태로 전시되었으

며, 네일아트 등의 다양한 체험행

사도 함께 열린다.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단체 퀴즈, 생활관 가요제, 푸드파

이터, 룸메이트와 함께하는 가슴으

로 외쳐 등도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다.

학생생활관오픈하우스두;드림(do;dream) 

지난 15일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교와 하나됨을 위한‘전교인체육

대회’행사를 가졌다. 교내 축구장

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중국

유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100

여명의 성도가 함께한 이번 체육대

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대학교회는

사랑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대학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스타센터 개관 기념“천국 수퍼스타를 꿈꾸다”
스타센터 개관을 기념하여 선

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극동방송과 공동 주최로 지난 3

일 본교 JJ아트홀에서‘천국 수

퍼스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콘서

트는 전주대 재학생들과 전주시

내 크리스천 고등학생을 비롯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사역자인 소리엘 장혁재 전도사

와 극동방송 김혜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배와찬양 학

과 학생들, 찬양사역자 지영 전

도사, 천관웅 목사 등이 특별 찬

양한 이 콘서트는 극동방송 전파

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학생생활관은 19일(목) 오픈
하우스 행사와 함께 각 생활관
1층 로비에 BCR 콘테스트 실
시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그리
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관실을
선정하여 전시한다. 

이를 통해 관생간의 상호 친
목 도모 및 생활관 환경 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각종 상
품 증정 및 상점 부여로 관생들

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제4회 BCR 콘테스트는‘춘

풍실’과 ‘톡톡톡’이라는 두
가지 테마에 적합한 호실을 선
정하였으며, 1차 직원 선발, 2
차 관생 공개 투표로 선정의 공
정성과 관내 청결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오는 19일
오픈하우스에 맞춰 공개할 예
정이다.

BCR(Best Clean Room)콘테스트 열려
: 봄바람이 부는 상큼한 우리방..

‘우리 집에 놀러와’

2011년 6월 9일 희망홀에서‘영

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열린

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

하는 이 행사에서 영호남 지역의

2000여명의 목회자들은 한마음으

로 성시화를 위해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후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전

용태 세계성시화 총재, 이남식 총

장, 전북도지사등이 참여하는 한마

음대회와 새만금지역 투어를 통하

여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친

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

다.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대회
2천 여 영호남 교회지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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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v News

Long-term Service of 44 Employees: Superstar Facuty and
Staff Awards to 17 holders for 6 Days Off
Honorary Doctorate Conferment to Congressman Mong-joon
Jeong and Bloomfield College President Dr. Richard A. Levao

The 47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Jeonju University and the Ceremony for
the Grand Opening of the Star Center

Interview with Honorary Doctorate
Recipient, Dr. Richard A. Levao

John 20:19-22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Where do we see the

importance of the resurrection in

Scripture?  All of the Letters of

Paul are based upon the fact of the

Resurrection.  The 4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all of them end with the

Resurrection Story. All of the

sermons in the Book of Acts

proclaim the Resurrection.

The early church understoo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 Lord filled them with His

grace. Acts 4:33 says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This truth still holds true today.

God is still in the business of

sending His people out to proclaim

His resurrection and the power

which is available to all who call on

the name of Jesus.  

Believers in Jesus Christ, this

history needs to repeat itself in

two ways: One, God’s grace

needs to be upon His people. Two,

His people need to continue to

proclaim and stand up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God desires that all mankind

come to know His Son.  Shouldn’t

we? Truly, if we have been with

Jesus, others should know it.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from our university.

Although much time wasn’t

available, the answers he provided to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allow us

to betterrelate to and understand the

man behind the honorary doctorate

degree.  Truly, Jeonju University

honored an exceptional educator and

administrative leader. 

Q: What does it feel like to receive

an honorary doctorate degree?

A: I feel great pride and honor in

receiving this degree. This is my

fourth honorary doctorate and I feel

great honor to the community who

has conferred it because it means

we share the same values on higher

education.

Q: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mfield

College and Jeonju University?

A: Both schools have much to

offer each other. Jeonju University

is larger than Bloomfield College and

its energy and history can stimulate

the faculty and students of

Bloomfield College to think globally

in a context different from the

European traditions. Korea

possesses a much different history

and a political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Bloomfield College is

able to offer Jeonju University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global city life of

New York City. Also, Bloomfield

College opens up the opportunity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to

experience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its emphasis on

individuality, creativity, and "ethos",

providing students the opportunity to

have fun with learning.  

Q: What have you learned during

the eight years as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A: There is no wasted learning,

when applied properly. Everything I

have studied during my life; Law,

Italian Literature, etc. has all been

helpful in doing my job. My portfolio

defines me.   

Q: What advice do you have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A: Recognize you can NEVER

relive your college years. Don’t

defer prudent adventure (studying

overseas).

At the ceremony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which was held at

11:00am on May 3rd in the "Onnuri

Hall", Congressman Mong-joon

Jeong (Chair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upreme Council)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Dr. Richard A.

Levao,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Chairman Mong-joon Jeong

was confered the Honorary

Doctorate for his active

parliamentary efforts for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for taking an

active rol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s, including health care

services, "National Interests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projects, High-Tech industries,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education,  for sports, diplomacy

and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writing activities, and particularly,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through his substantial investments.

Also, he is praised for his glorious

achievements in the accompanying

growth of the  East-West and

Central regions of Korea.  In

addition, as a Christian, he continues

to make great contributions to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including missionary work, blood

donation campaign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Dr. Richard A. Levao worked as

a lawyer and judge from 1999-

2003. Since 2003, as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he has

devotedly served at the Woodrow

Wilson National Cooperation

Foundation, the Mountainside

Health Hospital Foundation, the

National Independent Universities

Association, the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olleges, and at

Rutgers University, involving

himself in various activities through

the professional and public sector

within fields of educational policy,

election consulting and law.

Conferment of Honorary Doctorates in Commemoration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Jeonju University:
Congressman Mong-joon Jeong - Honorary Doct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of Bloomfield University,
Dr. Richard A. Levao -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The Resurrection and Its Grace
Brian Heldenbrand

Various programs were held all
over campus and outside in
commemoration of the 47th
University Foundation Anniversary
and the Grand Opening of the Star
Center. 

The ceremony of the Star
Center Grand Opening was held in
the "Multipurpose Hall" at 4 pm on
May 3rd.  Faculty from the
Doxology Department opened the
ceremony with a performance and a
complimentary video exhibition,
along with an opening speech by

President  Nahm-sik Lee, words of
encouragement from Chairman
Yong-jo Ha, contractual ceremony
with the Alumni Development Fund,
a video presen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er of Star Center, Aaron Tan,
and  concluded with a tape-cutting
ceremony. At the conclusion of the
ceremony, participants were
provided a tour around Star Center.

Also, in celebration of the 47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at 9:30AM in the
"Multipurpose Hall", awards were

presented to Super Star Faculty and
Staff for exceptional service and
university personnel were honored
for their long-time service.

Congressman Mong-joon Jeong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of
Bloomfield College, Dr. Richard A.
Levao, was honored with a
Honorary Doctorate in Education.

The Star Center is 34,592m²
and stands as workmanship of a
world-renowned architect, Aaron
Tan, who has provided JJU with a
"mini-campus on campus". The
construction expenditures a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32
billion won and the building was
under construction for almost four
year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Nahm-sik Lee, from the time he
was appointed in 2003, has invested
in the remodel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building of the Star
Tower Dormitory, and other
improvements to the university
campus, thereby involving himself in
epoch-making innovation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JJU Student Council conducts a card display as a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the Star Center under the theme "We are the one, Jeonju University". 
In the photo: the huge card display depicts the Star Center in the form of a 'STAR'

(From left to right) 
Congressman Mong-joon Jeong, Bloomfield
College President Dr. Richard A. Lev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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